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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 위험군 분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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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요인을 주로 개인적 관점에서만 다룬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통제 및 우울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지지와 같은 환경적 요

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특히 이러한 개인적, 환경적 예측요인들

의 영향력이 스마트폰의 중독 분류군(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 일반사용자군)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함의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4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기통제력 및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의 유의미한 효과는 스마트폰 중독군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는데, 위험사용자군(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의 경우에는 환경적 요인이 유의미하게 영향

을 미쳤으며, 일반사용자군은 개인적 요인이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개입에 있어서 그 실천적 방안이 모든 

대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그들이 가진 중독 수준에 따라 차별화되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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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은 인터넷 및 휴대전화에 이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2012년 11월 기준 3,200만 명 이상이 스마트폰의 사용

에 가입되어 있으며(한국방송통신위원회, 2012), 한국의 6세 이상 인구 63.7%가 스마

트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원, 이재일, 조찬형, 나은아, 황혜선, 

2012). 이와 같이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과 사용은 짧은 시간 내에 일상생활에 다

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와 달리 전화나 문자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디지털 기기들

의 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음악, 동영상, 게임, 정보검색, 쇼핑, 

학습, 금융, 회사 업무, TV시청, 메일업무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사용자에 맞게 이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은 PC기반의 인터넷 사용과 같이 고정된 

특정 장소에서만 이용해야하는 한계를 벗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

디서나 편리하게 정보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생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편리한 기능과 휴대성은 오히려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은 기존의 인터넷 중독과 휴대전화 

중독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데(황경혜, 유양숙, 조옥희, 2012), 인터넷 및 휴대전화

에 비해 어디서든 조금씩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독의 강도가 상

대적으로 높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은 손목터널증후군과 거북목증후군, 상지통증, 팝

콘브레인, 척추전만증이나 디스크 등의 신체적 문제(김보연, 2012; 경향신문, 2012; 동

아일보, 2012; 황경혜 외, 2012)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한주리, 허경호, 

2004; 박용민, 2011), 부정적인 대인관계형성과 사회성 발달 저해(이민석, 2011; 조수

진, 2012; 최현석, 이현경, 하정철, 2012) 등을 야기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스마트폰의 보급 및 사용률 추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시급하다(김병년, 2013). 

반면, 스마트폰의 보급과 사용이 비교적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임에 따라 관련 국내

외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요인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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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도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찾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밝히는 연구들은 주로 우울, 충동성, 스트레스, 외로움과 같은 개인적 요인에 주목해

왔다(강주연, 2012; 박용민, 2011; 박지선, 2012; 서지혜, 2012; 이민석, 2011; 조현옥, 

2012). 때문에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같은 다차원적인 측면이이 스마트폰 중

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예측요인의 영향력 검증을 위한 분석

기법의 한계로 인해 인과적 관계 파악과 해석에 무리가 있어 실천적 근거 제시의 설

명력이 떨어진다. 그나마 황승일(2013)은 생태체계적 관점을 통해 가족 및 환경적 요

인까지 예측요인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들의 한계를 일부 극복하였으나 예

측변수들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해 인과적 영향력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

했으며, 청소년에 국한된 연구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

해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

고자 한다. Compton과 Galaway(1999)는 하나의 문제는 한 가지 단면과 증상 보다는 

다차원적인 체계를 고려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파악해야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이들의 인과적 영

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예

측요인들의 효과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분류기준 즉, 중독 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

군 그리고 일반 사용자군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탐색적으로 검증해보고

자 한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예측 요인의 효과를 일괄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스마

트폰 중독 수준에 따른 사용자 간의 차이를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예방과 치료 방안

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 분류군에 따라 스마트폰의 중독

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 요인들의 인과적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스마

트폰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필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

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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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의 편리성과 유용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들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사용의 부작용이나 역기능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이는 서구사회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의 보급과 확산이 비교적 최근에 매

우 급속하게 일어났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때문에 아직까지 스마트폰 중독 개념에 대

한 정의는 일관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휴대전화에 컴퓨터의 인터넷 기능이 결합된 형태라는 스마트

폰의 기능적 특성에 주목하여, 기존의 인터넷 중독 및 휴대전화 중독의 개념을 활용

하거나, 그러한 개념 구성에 스마트폰을 대입하여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강희양, 박창

호, 2012; 서지혜, 2012; 박지선, 2012; 조현옥, 2012; 박용민, 2011).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은 그 특성상 휴대전화 중독 및 인터넷 중독의 양상과 유사하면서도 고유의 특성

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기존의 개념에 스마트폰을 대입하여 정의하는데 한계가 

있다(신광우, 김동일, 정여주, 2011). 이러한 관점에서 신광우 외(2011)는 스마트폰 중

독의 개념을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는 ‘일상생활장애’, 현실에서 보다 가상공간에서 관계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가

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스마트폰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 만족을 느끼게 되는 

‘내성’,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이 중단되거나 감소하면 초조와 불안 또는 강박적 증상

이 일어나는 ‘금단’이라는 4가지 차원으로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지나친 사용과 몰입

으로 스스로의 통제력을 상실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에 의존성이 높아져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심리적 불안함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며, 현실세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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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서의 대인관계형성을 편안하게 느끼면서 이를 추구하게 되는 상태로 정의

내릴 수 있다(김병년, 2013).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우

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스마트폰의 보급과 사용이 이루어진 국가라 관련 

해외문헌도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을 규명한 이

민석(2011)은 스마트폰이 가져다준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중독과 같은 부정적인 측

면이 사회문제로 재생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자기감시나 외로움의 증가가 스마트폰 

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박지선(2012)은 인터넷 중독이 스마트폰 중독

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고, 스마트폰사용시간이 길수

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강주연(2012), 김보연(2012), 박용민

(2011), 서지혜(2012)는 수면시간의 감소, 높은 일상적 스트레스, 낮은 충동성과 높은 

우울감은 스마트폰 중독을 높이는 요인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같은 연구들은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예측변수에 대한 고려가 개인적 차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보다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중독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거나, 분석에 있어서 대부분 평균비교 및 상관관계검증만을 사용함에 

따라 예측요인들의 인과적 효과를 해석에 내는데도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 연구

에서 언급된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한 보다 포괄적 수준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들의 영향력을 보다 정밀한 수준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2.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요인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요인에 관한 논의는 개인적 및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제

시하고자 한다. 개인적 요인은 자기통제력과 우울을, 환경적 요인은 역기능적 부모양

육태도와 대인관계지지를 설정하여 그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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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1)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self-control)은 외부의 지시나 감독 없이도 사회적․상황적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하거나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자기조절 능력을 말한다(김현숙, 1998; 이경님, 2003). 특히 무엇인가에 중독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자기 스스로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최혜진, 최연실, 안연주, 2011) 자기통제력은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특히 Young(1997)은 자기통제력이 미디어 중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제시하

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선행연구들은 낮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을 높이

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제시하고 있다(김선영, 2005; 남수

정, 2011; 송원영, 1999; 이상주, 이약희, 2004; 이선경, 2001; 전영자, 서문영, 2006; 

조민자, 2012; 최혜진 외, 2011; Hur, 2006; Kim, Murry & Brody, 2001; Young, 

1996). 이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자신이 처리해야 할 

다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보상물에 집중하게 되어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

게 되고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를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보았다(송

원영, 1999; 이선경, 2001). 또한 자기통제력은 휴대전화 중독에도 영향력 있는 변수

로 제시되고 있다(양심영, 박영선, 2005; 우형진, 2007; 이연미, 이선정, 신효식, 2009; 

한주리, 허경호, 2004). 이연미 외(2009)는 자기통제 실패는 휴대전화의 즉시성 및 편

리성과 결합되어 휴대전화의 사용을 억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중독적 사용이 나타

난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비추어보면 자기통제력은 인터넷 중독과 휴대전화 중독을 잘 

예측하는 변수로 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결합한 미디어 

기기라는 점에서 두 가지 매체 즉 인터넷 및 휴대전화로 인한 중독성향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중요 변수로서도 자기통제력이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기통제력이 낮을 경우 스마트폰 중독은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을 도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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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울

우울(Depression)은 정신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일반적인 지표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광범위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마음상태를 나타낸다(고충숙, 

2012). 많은 선행연구들은 인터넷,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써 우울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Young(1999)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발생이 이에 대

한 회피 수단으로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즉, 우울한 성향이 

높은 경우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피하고 자기 자신의 사회적 욕구를 인터넷이라는 가

상공간에서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Petrie & Gunn, 1998). 따라서 높은 우울수준은 인터넷 중독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다(김교헌, 2006; 김윤희, 2006; 조민자, 2012; 오효숙, 2012; Kim & Davis, 

2009; Spada, Lanngston, Nikcevic & Moneta, 2008). 또한 높은 우울수준은 휴대전화

의 중독적 사용 역시 높아짐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김정숙, 

2003; 박용민, 2011; 양심영, 박영선, 2005; 이만제, 장해숙, 2009; 이혜경, 2008; 장성

화, 박영진, 2010; 장성화, 조경덕, 2010; 한상훈, 2008). 또한 비록 제한적이긴 하나 

스마트폰 중독관련 선행연구들도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수

로 제시한다(박용민, 2011; 황경혜 외, 2012). 박용민(2011)은 스마트폰 중독 사용군이 

정상 사용군에 비해 우울정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우울이 인터넷 및 휴대전화 중독과 같이 스마트폰 

중독을 높이는 주요 위험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2)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1) 역기능적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parent’s Raising Attitude)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지는 일반적 또는 보편적 태도를 의미한다(신원식, 최말옥, 2008). 이는 자녀의 성

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고두흔, 2008; 정미선, 2010) 많은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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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인터넷 및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보고해 왔다(김경신, 김진희, 2003; 박정은, 2001; 안석, 2000; 안세라, 2003; 윤

영민, 2001; 이정연, 최영선, 2002; 장미경, 이은경, 2007; 전영자, 서문영, 2006; 조춘

범, 2001; 황상민, 2000). 

구체적으로 장미경과 이은경(2007)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스트레

스로 작용해 인터넷과 같은 도피처를 찾아 가상공간을 통해 심리적 만족과 정서적 지

지를 획득함에 따라 중독적 사용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부모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윤영민, 2001; 이정연, 최영선, 2002; 전영자, 서문영, 2006; 황

상민, 2000), 부모감독과 일방적인 지시행동이 많을수록(조춘범, 2001), 부모의 과보호

적 자녀생활 제한수준이 높을수록(박정은, 2001; 안세라, 2003), 방임적 양육태도를 

가질수록(김경신, 김진희, 2003), 낮은 부모지지(안석, 2000)나 거부적 양육태도를 가

질수록(윤지영, 2001) 자녀들은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뿐만 

아니라 부모양육태도는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류미숙과 권미

경(2011)은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통제적이고 부정정적

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검증함으로써 부모양육태도가 휴대전화

의 중독에도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어리와 이강이(2012)도 거부․
제재적 또는 허용․방임적 양육태도는 휴대전화 중독의 심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인 과보호적

이거나 방임적인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2) 대인관계지지

스마트폰 중독자 10명 중 7명은 채팅,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가 주된 이용 목적이며, 인터넷 중독과는 달리 자기과시, 체면 차리기, 인정에 

대한 동기 등이 주요한 이용 동기라는 점(신광우 외, 2011)은 스마트폰 중독은 타인과

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는 중독자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은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아왔지만, 유사 매체인 인터넷 및 휴대전화 중

독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사회적 지지가 주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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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 지지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안

정적 대인관계를 통해 주고받게 되는 애정, 관심,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 자신에 대한 

인정 등 모든 형태의 지지, 원조, 도움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즉 

이는 스마트폰 사용자(유기체)를 둘러싼 의미 있는 미시체계로서 가족, 친구 등을 포괄

하는 주요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받는 지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고(김준걸, 2004; 류미라, 2002; 서승

연, 2001; 오윤경, 2012; 이경민, 2002; 전선경, 2005; 황수정, 2000),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이도형, 2012)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박정화(2006)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경우에도 주관적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중독적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의 결핍

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터넷에 집착하거나(김준걸, 2004; Young, 1997), 온

라인에서 지지를 더 친밀하게 느끼게 됨으로써(박정화, 2006)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

는 문제적 인터넷 사용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인터넷 중

독에도 불구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인과의 문제 상황에서 문제해결방

안을 더 많이 생성해내는 대인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김병석, 정은희, 

2004), 사회적 지지는 인터넷 중독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완충작용을 하

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주요하게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페이스북 사용과 대인관계 건강에 관

한 백초롱(2012)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 사용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격려수준

과 건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오프라인 상에서 부족한 사회적 지지를 보완해주

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대학생의 경우 페이스북 사용강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는 자존감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학

생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결과임이 보고되고 있다(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오윤경, 2012 재인용). 유럽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SNS 사용이 실질적인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Pollet, Roberts &  

Dunbar, 2010), 오윤경(2012)의 연구에서는 SNS 사용자의 경우 또래집단의 사회적 지

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오프라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대체하는 차원이 

아닌 기존의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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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인관계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지지가 부족할 경우 인터

넷이나 이를 활용한 SNS와 같은 매체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대

인관계를 대체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2.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2, 4년제 대학 12곳을 무작위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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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으며1), 조사원을 통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생을 편의표집하였다. 대

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한 경우만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

자가 자기기입식 질문지에 직접 응답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2012년 11월부

터 12월까지 한 달간 이루어졌으며. 총 500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설문 응답지를 

제외한 477개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스마트폰 중독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신광우 외(2011)가 개발하고 신뢰도

와 타당도를 검증한 성인용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

으로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경험지향성, 내성, 금단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Likert식 4점 척도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는 .846으로 나타났다.

2) 자기통제력

본 연구에서는 남현미(1999)가 Gottefedson과 Hirschi(1990), 김현숙(1997)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자기통제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즉각적인 만

족추구정도와 장기적 만족추구정도를 물어보는 문항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81로 나타났다.

1) 스마트폰 사용 목적, 빈도 등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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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

우울의 측정은 Zung(1965)에 의해 개발된 자기평가 우울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 ; SDS)를 사용하였다. 자기평가 우울척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우울함을 정

서적 증상, 생리적 증상, 심리적 증상들에 대해서 총 20개 문항으로 물어보고 있다.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Likert식 4점 척도 구성되어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56으로 나타났다.

4) 역기능적 부모양육태도

역기능적 부모양육태도를 측정은 송지영(1992)이 PBI(Parent Bonding Instrument)

를 번안한 한국판 부모 자녀 결합형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원래는 성인을 대상으로 

회고적 자기보고를 통하여 부모 자녀 관계를 평가할 목적으로 16세까지의 기억을 토

대로 각각 25문항의 내용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 평정하여 

사용되고 있는 척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핵심적인 부모양육 차원 중 과보호적

이고 방임적 양육태도의 문항들을 통해 현재 부모와 자녀 관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Likert식 4

점 척도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부모양육태도가 높은 것으로 인

식함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8으로 나타났다.

5) 대인관계지지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대인관계지지 평가 척도(Interpersonal 

Suppport Evaluation List : ISEL)를 기초로 김정희(1987)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수정, 번안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각 문항에 대해 연구대상

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한 정도에 따라 반응하게 되어있다. 이는 정서적지지, 도구적지

지, 자존적지지, 평가적지지의 4가지 하위개념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진 Likert식 4점 

척도이다.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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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50으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패키지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자료분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의 기술

통계 결과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신뢰도, 왜도 및 첨

도를 분석하다. 셋째,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연관성과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요인들의 효과를 다

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은 전체대상자와 스마트폰 중독 분류군(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였다. 다만 고위험군의 비율이 낮

아 잠재적 위험군과 합쳐서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및 주요변수 기술통계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여

성이 306명(64.3%), 남성이 170명(35.7%)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대학생이 153명

(32.1%), 2년제 대학생이 323명(67.9%)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이 235명(51.1%)

으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이 113명(24.6%), 1학년이 93명(20.2%), 4학년이 19명

(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없음이 240명(50.8%), 있음이 232명(49.2%)

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은 대도시가 240명(50.5%), 중소도시가 235명(49.5%)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주요 변수에 대한 조사 결과, 4점 만점

에 자기통제력은 2.81점(표준편차=.331), 우울은 2.21점(표준편차=.35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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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역기능적 부모양육태도의 경우 1.81점(표준편차=.421), 대인관계지지는 3.16점

(표준편차=.426)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2.19점(표준편차=.534)으로 나

타났다.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내성이 2.40점(표준편차=.614), 일상생활장애가 

2.27점(표준편차=.604), 금단이 2.13점(표준편차=.655), 가상세계지향성은 1.70점(표준

편차=.658)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빈도 비율(%) 구 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306 64.3

종교

없음 240 50.8
남성 170 35.7

있음 232 49.2합계 476 100.0

학력

4년제대학 153 32.1
합계 472 100.0

2년제대학 323 67.9

합계 476 100.0

거주

지역

중소도시 235 49.5

학년

1학년 93 20.2

2학년 235 51.1
대도시 240 50.53학년 113 24.6

4학년 19 4.1
합계 475 100.0합계 460 100.0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여

성이 306명(64.3%), 남성이 170명(35.7%)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대학생이 153명

(32.1%), 2년제 대학생이 323명(67.9%)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이 235명(51.1%)

으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이 113명(24.6%), 1학년이 93명(20.2%), 4학년이 19명

(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없음이 240명(50.8%), 있음이 232명(49.2%)

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은 대도시가 240명(50.5%), 중소도시가 235명(49.5%)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주요 변수에 대한 조사 결과, 4점 만점

에 자기통제력은 2.81점(표준편차=.331), 우울은 2.21점(표준편차=.359)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기능적 부모양육태도의 경우 1.81점(표준편차=.421), 대인관계지지는 3.16점

(표준편차=.426)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2.19점(표준편차=.534)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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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독립

변수

자기통제력 1.80 3.75 2.81 .331 .781

하위

영역

장기적만족추구 1.60 4.00 2.78 .365 .662

즉각적만족추구 1.40 4.00 2.83 .445 .778

우울 1.20 3.35 2.21 .359 .756

역기능적 부모양육태도 1.00 3.52 1.82 .421 .828

하위

영역

과보호적양육 1.00 3.46 1.97 .438 .807

방임적양육 1.00 4.00 1.68 .596 .820

대인관계지지 1.40 3.98 3.16 .426 .950

하위

영역

정보적지지 1.60 4.00 3.09 .378 .719

정서적지지 1.00 4.00 3.19 .484 .870

도구적지지 1.00 4.00 3.10 .484 .837

평가적지지 1.90 4.00 3.24 .505 .871

종속

변수

스마트폰 중독 1.00 4.00 2.19 .534 .846

하위

영역

일상생활장애 1.00 4.00 2.27 .604 .528

가상세계지향성 1.00 4.00 1.70 .658 .583

내성 1.00 4.00 2.40 .614 .714

금단 1.00 4.00 2.13 .655 .656

표 2

주요변수 기술통계

타났다.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내성이 2.40점(표준편차=.614), 일상생활장애가 

2.27점(표준편차=.604), 금단이 2.13점(표준편차=.655), 가상세계지향성은 1.70점(표준

편차=.658)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하위변인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α=.781)의 하위변인인 장

기적만족추구와 즉각적만족추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662와 .778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부모양육태도(α=.828)는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807, 방임적 양육

태도가 .82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지지(α=.950)의 경우는 정보적 지지가 

.719, 정서적지지 .870, 도구적지지 .837, 평가적지지 .871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중독(α=.846)은 일상생활장애가 .528, 가상세계지향성이 .583, 내성이 .714, 

금단이 .656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이 전체변수와 하위변수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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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폰 중독 위험 분류군2)

조사대상자를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고

위험사용자군이 35명(7.4%), 잠재적위험사용자군이 97명(20.4%), 일반사용자군이 343

명(72.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척도로 조사된 신광우 외(2011)에 따르면 고위험

군은 1.0%, 잠재적위험군이 6.7%, 일반사용자군이 92.2%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표집방법 및 표본수 등을 고려할 때 절대적인 비교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2011년도의 측정치에 비해 고위험사용자군과 잠재적위험사용자군의 비중은 늘어나고, 

일반사용자군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두 연구 시점이 

크게 차이 나지 않으며, 20대 대학생의 사용자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료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구분 빈도 비율(%)

스마트폰 중독 수준

고위험사용자군 35 7.4

잠재적위험사용자군 97 20.4

일반사용자군 343 72.2

합계 475 100.0

표 3

스마트폰 중독 분류군

3. 주요변수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폰 

중독은 자기통제력(r=-.325, p<.001) 및 대인관계지지(r=-.165, p<.001)과 부(-)적으로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우울(r=.353, p<.001) 및 역기능적 부모양육태도(r=.250, 

2) 고위험 사용자군은 표준화점수(T점수) 71점을 기준으로 하여 원점수 총점 44점 이상 또는 일상

생활장애 15점 이상, 금단 13점 이상, 내성 13점 이상의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임.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표준화점수(T점수) 66점을 기준하여 원점수 총점 40점 이상에서 43점 

이하 또는 일상생활장애 14점 이상인 경우 해당됨. 일반사용자군은 위의 두 집단 중 어느 하나

에도 속하지 않는 집단을 의미함(신광우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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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와는 정(+)적으로 상관이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하위변인의 경우 내성과 

대인관계지지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

한 모든 요인들의 상관계수가 .53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기

준은 0.8로 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자기통제력 우울
역기능적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지지 스마트폰중독

자기통제력 1

우울 -.326*** 1

역기능적

부모양육태도
-.330*** .377*** 1

대인관계지지 .319*** -.529*** -.413*** 1

스마트폰중독 -.318*** .353*** .250*** -.165** 1

표 4

주요변수 상관관계 및 기초통계

*p<.05, **p<.01, ***p<.001

4.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 및 

환경 요인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분류기준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조

사대상자 전체에 대한 분석 외에도 위험사용자군(고위험사용자군 및 잠재적위험사용

자군)과 일반사용자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3)

모든 회귀분석에서 공차한계가 1미만, 분산팽창계수 .10이하로 나타나 분석에 있어

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고위험사용자군, 잠재적위험사용자군, 일반사용자군 3가지로 분류되나 

본 연구에서 의미 있는 분석과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위험사용자군(고위험사용자군 및 잠재적위

험사용자군)과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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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 전체 및 스마트폰 중독 위험 분류군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구 분

전체대상자
(n=475)

위험사용자군
(n=132)

일반사용자군
(n=343)

Beta t Beta t Beta t

(Constant) 1.984 3.480** 1.962　 2.759** 2.190　 4.086***

통제
변수

성별 -.135 -2.312* .108 .890 -.069 -.967

학력 -.178 -3.181** -.075 -.671 -.100 -1.457

나이 -.033 -.573 -.043 -.359 -.038 -.546

종교 .010 .182 -.026 -.239 -.046 -.685

지역 -.112 -2.018* .084 .769 -.138 -2.032*

개인
요인

자기통제력 -.147 -2.493* -.234 -1.948 -.081 -1.139

우울 .284 3.989*** .099 .736 .277 3.137**

환경
요인

역기능적
부모양육

.065 1.047 .415 3.015* .000 -.003

대인관계지지 .049 .744 .275 2.253** -.098 -1.183

R2 .217 .237 .185

adj, R2 .191 .139 .148

F 8.551*** 2.421* 4.994***

표 5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05, **p<.01, ***p<.001

더미처리 : 성별(남=1), 학력(2년제=1), 종교(있음=1), 지역(대도시=1)

첫째, 조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

델의 설명력은 21.7%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8.551,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제변수 중 성별(ß=-.135, p<.05), 학력(ß=-.178, p<.01), 

지역(ß=-.112, p<.05)이 각각 부(-)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남성보단 여성이, 2년제보다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일수록, 중소도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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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일수록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

인요인 중 자기통제력은 부(-)적으로(ß=-.147, p<.05), 우울은 정(+)적으로(ß=.284, 

p<.001) 유의미하게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 

사용자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우울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요인 중에서 환경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을 합친 위험사용자군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중독에 미

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델의 설명력은 23.7%로 나타났으며, 모형은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F=2.421, p<.05). 

위험 사용자군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자에 대한 분석 결과와 상이하게 통제변수와 

개인요인 모두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통제력과 우울 수준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는 인

터넷 또는 휴대전화 중독(김선영, 2005; 이연미 외, 2009; 이혜경, 2008; Young, 

1997; Young, 1998)과 스마트폰 중독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우울이 스마트폰 중

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용민, 2011; 황경혜 외, 2012)와도 그 결과를 달리

하는데, 이는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라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환경요인은 두 변수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기

능적 부모양육태도(ß=.415, p<.05)와 대인관계지지(ß=.275, p<.01)가 모두 정(+)적으

로 스마트폰에 유의미하였다. 즉, 과보호적이고 방임적인 부모양육태도를 경험한 대학

생일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나친 보

호나 방임과 같은 부적절한 부모양육태도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바와 같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중독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준

다. 대인관계지지 변인의 경우 그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대인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

(김준걸, 2004; 류미라, 2002; 전선경, 2005)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SNS와 

같은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오윤경, 2012)

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다.

셋째,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중독적인 사용 성향을 보이지 않는 일반 사용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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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모델의 설명력은 

18.5%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994,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제변수에서 거주지역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볼 수 

있다(ß=-.138 p<.05). 즉,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요인에서는 우울(ß=.277, p<.01)이 정(+)적으로 유의미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수준이 높아질 경우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환경요인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고위험 사용

자 및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는 동일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개인 및 환경요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스마트폰 

중독 분류군에 따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른 예방 및 치

료에 있어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의 대학생 477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기통제력과 

우울 수준의 수준이었다. 자기통제력은 그 수준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매체가 주는 즐거움에 집중하

게 된다는 인터넷 중독 연구결과(송원영, 1999; 이선경, 2001)와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인하여 매체 사용을 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휴대전화 

중독 연구결과(이연미 외, 2009)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우울은 그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중독(김교현, 

2006)이나 휴대전화 중독(장성화, 박영진, 2010)과도 유사한 결과이며, 두 매체의 특

성이 결합된 스마트폰 중독 연구결과(박용민, 2011; 황경혜 외, 2012)와도 일치한다.

둘째,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의 영향력은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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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사용자군 및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같은 위험사용자군의 경우 개인적 요인보다는 역기능적인 부

모양육 경험과 대인관계지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며, 일

반 사용자군의 경우 환경적 요인보다는 우울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스마트폰의 중독

적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접근방식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중독 및 사용 수준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른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낮은 자기통제력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을 진단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개입 목표로써 자기통제력 수준을 높이

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학생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게 되는 

아동 및 청소년기부터 스스로의 행동을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을 길러

주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주 양육자들의 적절한 관심과 양육

은 물론, 지역사회 및 학교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자기통제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 개별적인 개입을 통하

여 이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 프로그램의 강화 등은 인터넷,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체 대상자 및 일반사용자군의 경우 높은 수준의 우울은 스마트폰의 중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우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독 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에서는 우울이 유의

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중독 초기에만 우울이 그 동기

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즉, 우울과 스트레스 등은 현실을 회피하

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 가상세계로의 몰입을 유도하는 일종의 동기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우울에 대한 개입이 스마트폰 중독을 초기에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서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지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우울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접근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역기능적인 부모양육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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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역기능적인 양육

을 경험하며 성장한 자녀일수록 자율성이나 독립성 등의 제약에 대한 스트레스를 스

마트폰을 이용해 해소하려 하는 경향이 중독적 사용으로 이어지게 됨을 유추할 수 있

는 결과이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성인이 되기까지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있어서 영

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보호적이거나 방임적인 태도는 인격형성이나 정신건

강에 부정적이기 쉽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자 개인만이 아니라 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써 성장기의 가정

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향후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프

로그램은 아동, 청소년, 대학생 개인만이 아니라, 자녀를 두고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

로도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성장기 자녀들을 위한 적절한 양

육방식은 물론, 가정에서부터 스마트폰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

의 스마트폰 중독이 우려되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중독 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대인관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질적인 대인관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수록 온라인상에서의 관계에 몰입하게 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게 

나타나 보다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자기과시, 인정에 대한 동기 등이 스마트폰의 

주된 이용 목적(신광우 외, 2011)임을 고려할 때, 다양한 의사소통, 소셜 게임, SNS 등

을 통한 활동으로 주변의 관심과 지지를 얻는 도구가 될 때, 그 사용이 증가하게 됨을 

유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

로 논의되지만(이미숙, 1996), 이러한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오윤경

(2012)의 연구에서 보듯이, 온라인을 통한 대인관계지지 추구는 자존감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학생 등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

라서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시간 및 필요에 따른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

을 위한 개입이 요구되며, 이미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또는 잠재적 위험군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개인 사용자의 대인관계 경험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을 둘

러싼 대인관계가 온라인상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거나, 이러한 관계 유지를 위한 스

마트폰 사용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근본적으로 자존감이나 삶의 만족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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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오프라인 상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라 사용자군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전체 사

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은 물론 선행연구와도 그 경향을 달리한다는 점은 스마트

폰 중독 연구에 있어서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또한 기

존의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환경요인의 경우 특히 중독 및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의 스마트폰 중독적 사용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 향후 다양한 환경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미 스마트폰 사용을 중독적으

로 하고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개입과 그

러한 위험이 없거나 비교적 낮은 집단에 대한 개입이 서로 차별적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스크리닝 결과 스마트폰 중독으로 판정이 나거나 위험수위에 있는 대상자

들의 경우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

서 제시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지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사용자들에 있어서는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서 일시 또는 지속적으로 우울

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그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 

스마트폰 중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경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까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

들이 개인적 요인만을 비중 있게 다뤄온 반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지지 같은 

환경적 요인에 관심을 가짐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측요인의 범주를 확대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변수들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하여 개인, 

환경은 물론이고 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예측요인들이 설정되어 스마트폰 중독과

의 관계를 규명하여 이를 예방하고 개입하는 데 있어 더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와 달리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라 예측요인의 영향력 차이를 

보여주고, 이에 따른 예방 및 치료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

나 조사 대상자의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분리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위험군에 따라서 보다 세분화된 분석에 기반한 

실천적 제언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대상의 특성을 드러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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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지만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 진행 당시 스마트폰은 20대 대

학생 집단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모든 

연령대로 빠르게 확대되어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편의표집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대학의 종류(2년제, 4년제), 성별 등 집

단의 대표성에 취약한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전 연령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각 연령대를 대상으로 세분화된 연구 즉, 연령대별 

중독현황, 공통된 또는 차별화된 예측요인, 개입방법 등 좀 더 포괄적이면서 세분화된 

대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좀 더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해 

연구결과가 높은 수준의 일반화를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 되

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기초적이면서 탐색적인 연구가 미비하다는 목적의식에

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스마트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과 그러한 영향력 관계를 조절 또는 매개를 통해 강화, 완충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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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 A focus on differences in classifying risk groups

Kim, Byoungnyun*․Ko, Eunjung*․Choi, Hongil*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differences 

by type of risk groups. Data for this study came from a survey that was 

conducted by the authors targeting 477 university studen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ower levels of self control and higher levels of 

depression among student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has 

effect on Ssmartphone addiction. Second, the association differed by type of risk 

group. Students in the high risk group were associated with environment factors, 

whereas students in the normal risk group were associated with individual factor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intervention for students with 

Smartphone addiction may be needed and that intervention needs to be tailored to 

students according to their particular degree of addiction. 

Key Words : smart-phone addiction, self‐control, depression, dysfunctional 

parent’s raising attitude, interperson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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